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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인상도 제시 못했다!
26일(금) 2시간 파업 돌입!

임금동결 안된다!
25일(목) 14시 보쉬에서 9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6월 27일 교섭결렬 이후 4주만에 열린 자리였다. 

사측은 1차 제시안을 냈지만, 임금인상안은 없었

다. 김정태 지부장은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최소

한 임금동결은 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지를 보

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임금동결을 얘기하

는 사업장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 사업장

은 그런 사업장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는 취지였

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부 요구안에 대해 의견

접근되면 임금교섭은 지회별로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임금동결이다. 지

부가 그 책임까지 지회에 넘기는 건 안될 것 같

다. 최소한 임금동결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줬으

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고, 대표이

사의 승인없이는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10원짜리 권한도 없는 사측 교섭위원들!
지부 교섭위원들의 요구는 최소한 임금동결은 아

니라는 사측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임

금인상 최종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측 교섭위원들은 10원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정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사측 교섭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인상액을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결이 아니라는 상징적 의미의 1

차 제시안이라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대표이사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임금인상 쟁취! 26일 2시간 파업!
김정태 지부장은 “내일 2시간 파업 들어가겠다.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들 분노가 어떤지 확인해봐

라. 다음 교섭에서 임금동결이 아닌 제시안 갖고 

오라.”고 파업투쟁을 선포하고 교섭을 마무리했

다. 지부 쟁대위는 이미 이번주 교섭까지 의견접

근에 이르지 못할 경우, 26일 2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쟁대위 지침에 따라 26일 

2시간 이상 파업을 지회별로 진행한다. 지부교섭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각선교섭 사업장도 공동파

업투쟁 전선을 구축한다.

이번 파업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지역 자본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파업이다. 경기가 어렵다

는 이유로 임금동결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

는 자본에게 확실한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자. 

2019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26일 위력적인 파

업투쟁을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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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 용납 못한다!임금동결 용납 못한다!임금동결 용납 못한다!
노 : 전국 상황을 보니 올해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데
가 많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업장이 없기를 바란
다. 금속노조 방침이 임금동결은 승인할 수 없다. 오
랜만에 봤으니 회사 제시안 받았으면 한다. 회사가 임
금동결을 안한다는 1차 제시안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종안이 
아니어도 된다. 올해도 최소한 임금인상은 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를 보여줘라. 충분히 1차 제시안 정도로
는 낼 수 있다고 본다. 회사측 관계자들이 그런 걸 분
명히 선언하면 좋겠다.
사 : 지부장님이 무거운 말로 시작했다.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52시간, 최
저임금, 유해물질, 소방법 등이 강화돼서 경영하면서 
범죄자가 되는 지경까지 왔다. 경영자로서 상당한 부
담을 느낀다. 무역전쟁, 한일관계까지 여러 가지 어려
움이 크다. 우리는 원자재 100%를 일본에 의지하나
다. 다른 업체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
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각 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을 감안해주시고, 희망을 갖고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1차 제시안>
노 : 2019년 임금인상은 ‘추후제시’라고 했는데, 올해 
임금인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본다. 최종
안이 아니어도 좋다. 지부 차원에서 임금동결을 주장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회 
요청하고 임금 1차안을 제출해주면 좋겠다.
사 : 정회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승인없이 제출하기 어
렵다. 임금동결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시안은 어렵다.
노 : 오늘 교섭 이후에 또 휴가와 휴일이 걸려서 3주

간 건너뛰고 8월 22일밖에 교섭일이 안나온다. 지부 
요구안 의견접근되면 임금은 지회별로 내리겠다고 했
는데, 자꾸 임금동결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지부가 
그 책임까지 지회에게 넘기는건 안될 것 같다. 최소한 
임금동결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면 좋겠다.
사 : 사용자는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안했다.
노 : 협의를 안했어도 1차 제시안도 못내나? 최종안
을 내라는 것도 아니다.
사 : 금번 교섭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추후에 
날 잡아서 교섭하더라도 오늘 임금제시는 어려울 것 
같다. 1차 제시안이라도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하다. 
노 :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만한 권한 있는 분들이 교
섭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 제시안 보니까 고
용보장, 정년연장은 빼놨고,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도 
지회 교육시간이랑 연결시켰다. 이 제시안을 받을 수
는 없다. 그래도 정회를 요청한건, 자꾸 임금동결이 
들려와서 지부교섭에서 사측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다. 
지부는 내일 2시간 파업 들어가겠다. 조합원들도 계속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임금동결 얘기가 나오니 불안
해한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한건데, 해결을 
못하겠다고 하니 내일 파업에서 조합원 분노 확인해
봐라. 확인해보고 다음 교섭에서 임금 동결 아닌 제시
안 갖고 오셔라. 지부 사업장들이 2주에 걸쳐 휴가가 
있고 8월 휴가 이후 첫 교섭일이 광복절이다. 요일 변
경해서 교섭할 수 있으면 열자. 
사 : 중앙 상황 보고, 실무에서 교섭일정 정하자.


